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보건행정경영학과 이름 장정원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사우스 다코타 

파견대학 노던주립대학 파견기간 12.08-13.05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노던 주립대학은 사우스다코타의 에버딘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조용한 

학교입니다. 학교가 크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운동하는 학생이나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환학생에게 친절했습니다. 

 

2012-2학기 

수업 

드로잉 1 (나디아 교수님) 

초기에 재료 값으로 10만원 가량 썼었지만 미술에 관심이 있어서 

재미있게 수강했던 과목입니다. 수업내용도 기초적이라 따라가기 쉬웠고 

교수님께서도 점수를 잘 주시는 편이였습니다. 차콜이나 연필로 데셍하는 

그림위주로 배웠습니다. 

 

마케팅 (한나 교수님) 

약 세번에서 네번의 시험이 있고, 틈틈히 레포트 과제도 많이 내주셨던 

교수님이셨습니다. 수업도 지루한 편이였고… 하지만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랑 맞았던 교수님이셨고, 한국학생들도 많이 듣는 수업이라 

수업내용을 공유할 수 도 있었다는 면에서 괜찮았던 수업입니다. 

 

사회학(Jim seeber 교수님) 

교재와 내용이 재밌어 보여서 택했던 수업이지만 수업자체는 정말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수업내용도 책 위주가 아니라 본인이 

준비해오신 자료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험대비가 굉장히 힘들었고 

과제도 수행하기에 벅찼습니다.  

 

기본값
강조



책은 수업초기에 무슨 책이 필요한지 일찍일찍 파악해서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에서 헌책 빌려 쓰시거나 사서 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학교 서점에서 빌려서 같이 수업 듣는 학생과 나눠서 

보셔도 좋구요.(근데 정말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 100$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 아마존을 추천합니다…) 

 

2013-1학기 

수업 

드로잉 2 (나디아 교수님) 

드로잉 1에 이어서 들었던 수업입니다. 색을 입히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작품을 만드는 등 흥미로운 수업이였습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다른 

중국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던 수업입니다.  

 

디자인 1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했는데, 아침수업인데다 제가 생각했던 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됬었습니다. 프로젝트로 작품을 만드는 수업이였는데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 틈에서 취미로 들었던 저한테는 좀 힘들었던 

수업이였습니다. 교수님도 깐깐한 편이셨고… 듣고 후회했던 수업입니다. 

 

광고학 (한나교수님) 

마케팅 수업에 이어서 같은 교수님 수업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았지만 너무 지루했고 과제가 많아서 힘들었던 수업이였습니다. 

고학년이 많이 듣는 수업이라는 점에서도 수업이 몇몇 학생들과 

토론식으로만 이루어져서 조금 따라가기 힘들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바이올린(버드노이 교수님) 

바이올린을 한학기동안 맘대로 대여해서 쓸 수 있었고, 기초부터 

과외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유익했던 수업입니다. 출석체크는 하지 않고 

마지막에 작은 콘서트를 기말고사로 대체해 점수를 주었습니다. 

 

지역보건학 

전공이랑 비슷해서 들었던 수업인데, 고학년이 많았고 저 혼자 아시아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힘들었던 수업이였습니다.(발표 수업이 세 번이나 

있어서 정말 ..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제를 잘 이행했고 시험도 잘 

치뤄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교환학생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다 보니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 분들도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셨고 

친절하셨습니다.(스테이시, 에린) 학기마다 두 번 정도의 교환학생 전체를 

위한 여행이 있었습니다. 컬쳐 페스티벌이나 교환학생 행사도 자주 

있어서 여러가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4월 말까지 눈이 왔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이 굉장히 춥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주 두꺼운 점퍼를 

중고샵에서 사 입고 다른사람한테 주고 돌아왔습니다. 따듯한 옷 있으면 

한 두 벌 정도 압축해서 꼭 들고가세요~~!  

안전 
아주 양호합니다. 지내는 동안 어떠한 위험한 상황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 만족했던 부분입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노던은 교환학생에게 학교기숙사가 의무입니다. 

보통 학교 기숙사_ 저디와 맥웰시라는 기숙사에서 교환학생들은 많이 

삽니다. 물론 다른 기숙사를 선택해서 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디는 

굉장히 시끄럽고 운동하는 남학생들이 많은 기숙사입니다. 또한 한층을 

남녀가 나눠쓰기 때문에 사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웰시는 제가 두 학기 동안 머물렀던 기숙사입니다. 1층과 3층은 남자가 

2층과 4층은 여자가 사용합니다. 공용 라운지, 공용 화장실, 욕실등이 

있었고 빨래방도 있었습니다.(저디도 있음.)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기숙사 내에서는 술을 가지고 있어도 안되고 마셔도 안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세 번 이상 걸리면 퇴사지만 한국학생들은 몰래 많이마시고 또 

몇번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퇴사 당한 경우는 못 봤지만 유의해야 

합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  기타     (   ) 

 

거의 학교식당만 이용했습니다. 

 

노던은 밀플랜이 교환학생들에게 의무기 때문에 학식 100끼에 플렉스 

머니 400달러를 선택해서 썼습니다. 플렉스 머니는 저디 기숙사에 있는 

편의점이나 학교 내에 있는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요리를 거의 해먹지 않아서 항상 밀플랜을 먹었습니다. 질렸지만 딱히 

먹을 방법이 없어서 계속 먹었고, 뷔페식이기 때문에 골라먹을 수 있는 

점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먹고 싶지는 않네요… 

교통 

대중교통은 없습니다. 차를 렌트하거나 학교에서 빌려주는 대형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처에 있는 에버딘 공항에서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차로 미네아폴리스 공항으로 이동해 다른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비용) 두 학기 학비+비행기 삯; 약 1300 만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비행기 티켓 약 240만원  

Fees 

(두 번째 학기 때 냈던 학비 기준) 

밀플랜; 1,267$ 

기숙사(맥웰시): 1,351$ 

수업료; 1,629$ 

보험료;417$ 

Transcript fee: 5$ (뭔지 모르겠어요) 

총 ; 약 4,671$ 

노던은 수업마다 내야하는 

수업료가 있었습니다. 어떤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학기당 약 

150만원 정도 듭니다. 

보험료 보험료;417$ 

한국에서 보험을 들었더라고 

학교보험을 꼭 들어야 합니다. 이 

보험덕분에 병원에서 아플 때 

진찰을 무료로 해줍니다.  

숙소 
기숙사(맥웰시): 1,351$ 

 

저디랑 맥웰시가 제일 싸고 나머지 

기숙사는 조금씩 더 비쌉니다. 

이인실을 혼자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추가 비용이 듭니다. 

식비 
밀플랜; 1,267$ 

 

학식에서 쓸 수 있는 돈과 학교 

카페에서 쓸 수 있는 돈(플렉스 

머니)이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학식에서 쓸 돈과 플렉스로 쓸 

돈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내는 돈은 

같습니다.) 

교통비 왕복 50$  

여행갈 때 미네아 폴리스까지 

학교에서 대절해 주는 버스 비를 

낼 때  

책값 새 책 한 권당 약 100$ 

어떤 책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아주 비쌉니다. 아마존에서 

중고사세요 

기타1 겨울방학 동부여행 약 200만원 

비행기 값, 숙박, 식비 등등 모두 

포함해서 약 3-4주간 쓴 돈입니다. 

대부분 가장 싼값으로 선택했고, 

쇼핑도 하지 않았을 때 들었던 

비용입니다. 

기타2 
약 3박 4일간의 여행; 

약 25만원-50만원 

쇼핑하지 않고 차 빌리고 숙박비나 

식비 하면 못해도 25만원은 썼던 

것 같습니다.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가시는 분한테 이야기하는 식으로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는 웬만하면 가서 다 사려고 거의 짐을 안 챙겨왔는데 그게 제일 후회됐습니다. 

사는데도 한계가 있더군요. 즐겨 입는 옷이나 자주 쓰는 물건들 챙겨가세요. 한국음식은 

당장 가서 몇 일 먹을 것 정도만 챙겨가세요. 라면이나 김치 이런 거 마트에 다 팔고 

H몰이라고 한인인터넷 쇼핑몰 이런데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짐 들고 

가는건, 대부분 비행기표가 아시아나 같은 한국비행기 탔다가 외국비행기로 

갈아타실꺼에요. 아시아나 같은 항공사는 캐리어 두개까지 공자로 보내주지만 외국 

항공사는 캐리어 하나랑 작은 짐 한 두개 까지 해서 최대 세개 가지고 탈 수 있어서 

캐리어 두개 싸시면 하나는 꼭 돈 주고 붙여야돼요. (약 7만원정도) 개인 조금한 가방, 

노트북 가방, 중간크기 캐리어(기내용 아니더라도 너무 크지만 않으면 대부분 갖고 타게 

해줍니다.) 그리고 짐칸에 붙일 짐 이렇게 싸서 가심될 것 같아요. 짐칸에 붙일 짐은 

돈내고 붙이는 짐이니까 많이 싸세요. 액체 같은 것도 이 가방에 다 몰아 넣구요. 

캐리어는 각각 24Kg 안 넘게요. 비상약 같은 것도 거기 월마트 같은데 가면 약효 

좋은거 많이 팔아요. 별로 안 챙겨가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선 아프면 정말 돈 엄청 깨지니까 꼭 가기 전에 치과치료나 병원검진 받고 

가시는게 좋아요. 

거기서 어떻게 부모님이 붙여주시는 돈 쓸건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거예요. 여기서 

시티은행 국제 체크카드 만들어 가셔서 그거 그냥 쓰세요. 저는 엄마가 이 카드로 돈 

보내주시면 뽑아서 거기서 만든 웰스파고라는 은행계좌로 다시 넣어서 썼었는데 

알고보니 그렇게 안해도 됐더라구요. 왜나면 시티 체크카드 그냥 긁어도 수수료 별로 

안나오더라구요.(진짜 별로 안나와요) 어차피 시티카드에서 현금인출해서 웰스파고 

카드로 옮기는데도 현금인출 수수료 건당 3불씩 들어서…. 저처럼 안 하셔도 별 손해 

안보실 것 같아요. 그냥 시티 체크카드 들고가셔서 쓰세요. 거기서 현지 은행 카드 

만드실꺼면 us뱅크꺼 만드세요. 웰스파고는 매달 인건비라고 하면서 만원씩 빼가요. 

휴대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시죠.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는 여기서 

스마트폰 정지해가서 거기 통신사에 새로 개통해서 요금제 내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15불부터 70불까지 여러가지 요금제가 있으니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아는 

사람이 썼었는데 25불이 무제한? 같은 거라서 가격대비 제일 적당하다고 하더라구요.) 

두번째는 거기 월마트 같은데서 프리페이드 폰(약 30불정도) 이라고 파는데 그걸 사서 

역시 통신사에서 개통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15불부터 45불 정도 까지 요금제가 

있구요. 정지해서 가져간 스마트폰은 와이파이존에서 카톡같은거 할 때만 썼구요. 

(학교전체가 모두 와이파이 제공됩니다.) 저는 프리페이드폰을 썼었는데 첫번째 경우를 

더 추천할께요. 휴대폰 두개 쓰는 것도 불편했고 돈 아끼려고 했던 건데 더 저렴한 

방법도 아니였던 것 같네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미국에 가서 진짜 살면서 문화를 체험하고 실제로 쓰는 회화 같은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교환학생이라는 경험이 저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도 너무 뿌듯하구요. 보는 시각도 더 넓어지고 다양한 친구들도 사귀고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실 노던은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많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영어공부하기에 

탁월한 장소라고 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가 많은 만큼 교환학생끼리 

뭉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교환학생 파워도 있다는 점은 높이 살만 하지요. 다 본인 

하기 나름이고 본인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 생각하시고 항상 

활동적으로 생활한다면 즐거운 일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사우스 다코다 주에있는 러쉬모어 

조각상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학교에서 교환학생 전부 다 함께 같던 

즐거운 여행이였습니다.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떠났던 여행!! 

아홉시간을 차타고 달려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갔었습니다! 자연경관이 

너무너무 멋있었던 잊지 못할 정말 잊지 

못할 여행이였습니다. 



 

 

 

호스트패밀리와 함께했던 시간들도 잊을 

수가 업습니다. 이때는 모두 함께 

아이스하키를 보러 갔던 날입니다. 

 

겨울 뉴욕 여행 중에 타임스퀘어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브로드웨이에서 

봤던 뮤지컬, 활기 넘쳤던 뉴욕의 

거리들.. 다 너무 멋진 기억이 

되었습니다^^ 

 

 

 

할로윈 때 교환학생을 위한 행사가 

열렸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보냈던 즐거운 

밤!! 



 

 

 

 

 

 

 

 

학교 풋볼 팀 경기를 보러 갔던 

날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원정경기를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졌습니다. 

 
두 학기 동안 룸메이트였던 케이시와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보냈던 시간들을 일기형식으로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http://blog.naver.com/jungwon479 

 


